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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5.20.(수) 조간 < 5.19.(화) 12:00 >

대한민국은 지금 창업 열풍,
「모두의 창업」 최종 6.2만명 신청, 역대 최대 기록
-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인 62,944명 접수
- 39세 이하 청년 도전자 68%, 지역에서의 도전자 53.4%

최연소 9세부터 최연장 90세까지 전 세대 참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진행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 결과,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62,944명(일반·기술 

51,907명, 로컬 11,037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접수 마감일(5.15) 기준 공식 플랫폼 누적 접속자는 141만 8,600명을 

돌파했으며, 회원가입 수 역시 13만 5,036명을 기록했다. 또한 분당 19.5명이 

모두의 플랫폼에 접속했고, 분당 1.9명이 플랫폼에 가입하는 등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줬다.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청년층의 참여가 돋보였다. 전체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 도전자는 총 42,798명으로 68%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9세 최연소 신청자부터 90세 최연장 신청자까지 전 세대가 

고르게 참여했으며, 외국인 신청자(540명)도 다수 포함됐다.

 또한, 지역의 창업 열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신청자 중 지역 신청자는 

총 33,628명(53.4%)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26년 예비창업패키지의 

지역 신청자 비중(30.0%) 대비 약 23.4%p 높은 수치다. 트랙별 지역 신청 

비중은 일반·기술 트랙 50%, 로컬 트랙 69.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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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 일반·기술 트랙에서 IT 분야가 14,728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 11,360명(21.9%), 교육 4,077명(7.9%)이 뒤를 이었다. 로컬 

트랙은 생활 분야 7,069명(64.1%)이 가장 많았고, F&B 분야 2,992명

(27.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인공지능(AI)’ 확산 흐름도 확인됐다. 일반·기술 

트랙 도전신청서 가운데 인공지능(AI)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디어는 총 15,339건

으로 전체 아이디어 중 29.6%를 차지했다. 한 줄 아이디어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도 일반·기술 트랙의 1위는 ‘인공지능(AI)’(11,500건, 42.2%)

으로 집계됐다.

 또한, 도전자들의 한 줄 아이디어 키워드 분석 결과, ‘일반·기술’ 트랙은 

’AI’(38%), ‘자동’(9.3%), ‘데이터(8.1%)’가 주요 언급된 키워드였으며, ‘로컬’ 

트랙은 ‘브랜드’(11.1%), ‘공간’(8.1%), ‘관광’(6.8%)이 주로 언급됐다.

< ‘모두의 창업’ 신청자 현황 >

창업 분야별 연령별 지역별

일반

/

기술

51,907명

IT 14,728명
20대 이하

26,631명
(42.3%)

수도권
29,316명
(46.6%)라이프스타일 11,360명

충청권
9,342명
(14.8%)

교육 4,077명

30대
16,167명
(25.7%)

바이오/의료 2,996명

영남권
11,702명
(18.6%)

미디어/엔터 1,872명

40대
11,551명
(18.4%)

운영관리 1,650명

호남권
7,408명
(11.8%)

기타 4,876명

로컬 11,037명

생활 7,069명

50대
6,197명
(9.8%) 강원

3,992명
(6.3%)

F&B 2,992명

뷰티 553명
60대 이상

2,398명
(3.8%) 제주

1,184명
(1.9%)패션 423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도전자 대상 창업 인식조사* 결과, ‘창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도전’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인지 전 64%에서 

인지 후 33.1%로 30.9%p 감소했다. 반면, ‘창업에 대한 도전 의향’은 

67.2%에서 89.5%로 22.3%p 크게 증가하며 창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전’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 (대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1,079명, (기간) 5.13(수) ~ 5.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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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 지난해 대비 ‘가능하다’, 

‘도전하다’, ‘안정적’, ‘새로운’, ‘응원하다’의 순위가 상승하며,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소중한 6만여 개의 아이디어는 전국 멘토기관의 검증을 거쳐 

6월 중 5천 명의 창업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창업인재에게는 

인공지능(AI) 솔루션, 그래픽 처리 장치(GPU), 규제 스크리닝(규제사항 

사전검토) 등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에서 청취했던 청년들의 현장의 목

소리를 반영하여 2차 모두의 창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캠퍼스 투어에서 주로 

언급된 ‘실패 후 재도전 지원’, ‘선배 창업가와의 네트워킹 확대’ 등 의견을 

반영하여 5천 명에 선정되지 못한 도전자들에게도 ‘재도전 멘토링’을 제공

하고, 지역별 선배 창업자 특강 개최 등 네트워킹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충남대(4.13), 경상대(4.17), 호서대(4.22), 고려대(4.30), 대구대(5.6), 전남대(5.8), 중앙대(5.13)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모두의 창업에 모인 6만 2천 개의 도전이 

국가창업시대의 열기를 직접 증명하고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인공

지능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규제사항 사전검토) 등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선정되지 못한 5만 7천명의 도전자에게도 재도전 멘토링을 제공해 

재도전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현정 (044-204-795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혜 (044-204-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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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접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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